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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시장 정의

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동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하고 원활하게 연결하는 새로운 이동의 개념

∙ 2015년 ITS 세계 회의에서 설립된 ‘MaaS Alliance’에 따르면, ‘MaaS는 다양한 종류의 

교통 서비스를 수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동 서비스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

∙ 기존에는 이동하기 위한 ‘사물’에 지나지 않았으며 각자가 독립된 자동차, 버스, 전철, 

비행기 등의 교통 주체였던 것을, 이동하기 위한 서비스 콘텐츠로 정리하고, 통일된 

플랫폼에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이동 선택지를 부여하고, 예약 및 결제 등을 

통일함으로써 편리성을 가져다주는 통합형 이동 서비스

∙ MaaS의 레벨은 일반적으로 0~4단계까지 총 5단계로 분류

단계 주요 개념 세부 내용

Level 0
통합 없음

(No Integration)
∙각각의 이동 수단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Level 1
정보 통합

(Integration of Information)

∙각 이동 수단의 이용요금 및 경로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Level 2
예약, 결제 통합

(Integration of booking & payment)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수단의 탐색, 예약 

및 결제를 일괄적으로 제공

Level 3
서비스 제공 통합

(Integration of the service offer)

∙서로 다른 이동 수단을 일원화하여 번들 상품이나 

패스로 통합 제공

Level 4
정책 통합

(Integration of policy)

∙도시의 인프라 및 교통정책 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확장

출처 : MaaS Alliance

<표 1> MaaS 레벨

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구성하는 모빌리티 생태계(Mobility ecosystems)에는 

다양한 이동수단 외 정보제공, 결제, 주차, 교통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MaaS는 최근의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교통 수단을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묶어 소비자가

다수의 교통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이동할 수 있게 만들며, 결제서비스와 연계되어 

편의성을 제공

∙ MaaS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각 이해관계자는 MaaS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요구･제공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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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고객 

(MaaS Customers)
∙MaaS 서비스 소비

MaaS 제공 주체 

(MaaS Providers)
∙고객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M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

데이터 제공 주체 

(Data Providers)

∙MaaS 제공자와 교통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개

교통 서비스 운영주체 

(Transport Operators)

∙교통 자산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ITS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

출처 : CATAPULT (2016)

<표 2> MaaS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는 실행 사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을 통해

MaaS 제공을 지원하는 가치 사슬을 형성

∙ MaaS 공급자는 적절한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될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 및 분석 기능을 제공, 교통 서비스 운영 주체는 이동성 자산에 대한 수용력과

접근성을 제공하되 잠재적인 크라우드소싱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API를 통해 공유

출처 : CATAPULT (2016)

[그림 1] MaaS 이해관계자 간의 가치사슬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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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 솔루션의 범위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렌터카 사업보다 도시 중심의 모빌리티 

생태계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모빌리티 

개념이 자본 시장에 어필한다는 사실은 신생 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점을 시사

출처 : Deloitte (2022.5)

[그림 2] 모빌리티 서비스 유형과 시장 가치 평가

1.2. 시장 트렌드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는 ‘C.A.S.E’*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친

환경&IT 결합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4차 모빌리티 혁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음

* 커넥티드(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차량공유･서비스(Shared & Service), 전동화(Electric)

∙ 커넥티드(Connected)는 각 차량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주행 정보를 수신하는 수준을 넘어,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과 상호 통신해 사물인터넷(IoT)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제조사들은 전동화･디지털 중심의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커넥티드카를 확대하고 있음 

∙ 자율주행(Autonomous)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사람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대체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상시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Level5의 상용화는 향후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차량공유･서비스(Shared & Service)는 자동차와 사용자를 연결해 최적화된 이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탐색 비용과 거래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면서 모빌리티 산업 

중에서 가장 성장이 주목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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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화(Electric)은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구동 및 관련 기능을 모터와 배터리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차량의 모든 기능을 고성능 컴퓨터로 제어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한 기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C.A.S.E는 한꺼번에 동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각 항목별로 변화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 변화의 중심에서 MaaS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

∙ C(커넥티드)와 E(전동화)가 먼저 진행되고, 다음으로 S(차량공유･서비스)가 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A(자율주행)가 구현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

출처 : 삼일PwC경영연구원 (2023)

[그림 3] C.A.S.E의 본격 확산 시점(좌) 및 발전 방향(우)

MaaS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머물던 기존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진화

∙ 주요 Player들은 버스･택시･철도･공유 자동차 등 이동 수단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

구분 개인 차량 소유 공유: 단일 운송 수단 공유: 복수 운송 수단

내용

이동 방법에 있어 

개인 소유 자동차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Uber의 출현으로 온디맨드 

모빌리티의 개념 등장

하나의 교통 옵션이 아닌, 

전체 거리 포괄할 수 있는 

End-To-End 이동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Products 

(Buying Vehicles)
Services (Paying for Transportation Per Mile)

핵심 

경쟁력
좋은 차량 생산 매칭(Matching) 및 가동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출처 : 삼일PwC경영연구원 (2023)

<표 3>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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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동향

2.1. 글로벌 MaaS 시장

글로벌 MaaS 시장은 2030년 5,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이동에서 

공유 모빌리티가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

∙ MaaS 시장의 추정치에는 카셰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 승차 공유와 같은 차량 주문형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승차 공유 및 승차 공유 서비스를 포함하는 택시 시장만으로도 

매출은 2030년까지 약 3,000억 유로의 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지역 대중교통과 모빌리티 생태계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IT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하면 2030년의 시장규모는 현재 시장의 약 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글로벌 승객 모달(modal)의 절반 이상이 내연기관차량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점유율은 2030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전기 자동차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모빌리티가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

출처 : Deloitte (2022.05) 출처 : Oliver Wyman (2023.10)

[그림 4] 글로벌 MaaS 시장 규모(좌) 및 교통 모달(modal) 점유율(우)

주문형 모빌리티 서비스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주문형 공유 

모빌리티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반적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변동하여 기존 업체가 오랫동안 지배해 온 고전적 풀에서

벗어나 BEV, AV, 주문형 모빌리티와 같은 신흥 풀로 이동하고 있음

∙ 고전적 신차 판매의 수익은 2021년 1,200억 달러에서 2035년 470억 달러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순수 내연 기관 차량의 감소(디젤은 -95%, 가솔린은 -89%)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

∙ 2035년까지 주문형 모빌리티 수익이 6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로 로보 

택시 서비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

∙ 2021년에는 대도시 교통에서 8%에 불과한 주문형 공유 모빌리티(shared on-demand 

mobility)가 2035년에는 약 23%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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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CG (2023)

[그림 5]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수익 규모(좌) 및 주문형 공유 모빌리티의 점유율(우)

공유 모빌리티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분야별로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아시아(중동 포함)는 2023년 930만 개의 소득 기회 중 가장 큰 비중(68%)을 차지했으며,

이는 2030년에는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대적으로 2023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아시아에서 500만 개 이상의 소득 기회가 창출

∙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지역은 아프리카로, 공유 모빌리티의 일자리 수는 비교적 낮은 

시작점에서 시작했지만 2023년에서 2030년까지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럽과 북미도 각각 59%와 40%의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이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백만 개 이상의 소득 기회가 추가될 것

∙ 승차 공유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소득 기회 증가(350,000개

이상)의 상당 부분은 기존 택시 운전사에서 플랫폼 기반 승차 공유로의 전환에 기인할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운전사가 두 하위 부문에서 일하며, 여러 승차 공유 앱을 사용하고 

기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출처 : Oliver Wyman (2023.11)

[그림 6] 글로벌 공유 모빌리티 관련 지역별(좌) 및 유형별(우) 일자리 수 (2023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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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소득 기회가 약 1,600만 건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3년의 900만 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 자율주행차가 분석기간동안 승차 공유 서비스 차량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수치

∙ 승차 공유 서비스 외에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다른 역할에서 약 120,000건의 소득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며, 약 60%는 공유 모빌리티 제공업체에서 직접 채용되어 

주로 소프트웨어나 수리 및 유지관리와 같은 높은 자격과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2.2. 부문별 MaaS 시장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은 수익 기준으로 항공 부문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용자 수 기준으로는 대중교통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 2029년까지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의 모든 부문에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항공 부문에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9.5%로 견고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대중교통 부문의 수익은 2022년 209억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4.8%를 보이며 2029년에 

323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임

∙ 차량공유와 자전거 공유, E-Scooter 공유의 경우 동 기간 각각 4.5%, 7.9%, 7.1%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7]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수익 (2022~2029)

∙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용자 수는 모든 부문에서 2029년까지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중 교통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문으로 2029년 기준 

약 52억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

∙ 2022년부터 2029년까지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사용자 수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는 부문은 항공 부문으로 10.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2순위는 9.7%를 

차지한 렌터카, 3순위는 5.8%를 차지한 자전거 공유일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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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atista (2024)

[그림 8]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사용자 수 (2022~2029)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수익 순위는 지역별로 부문의 차이가 나타나긴 했으나 공통적으로 

항공 부문이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임

∙ 유럽 지역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는 항공, 대중교통, 기차, 라이드 헤일링, 렌터카 

순으로 큰 수익 규모를 나타냈으며, 버스 부문이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이 

7.7%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9] 유럽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수익 (2022~2029)

∙ 아메리카 지역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는 항공, 대중교통, 라이드 헤일링, 렌터카, 기차 

순으로 큰 수익 규모를 나타냈으며, E-Scooter 공유 부문이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이 6.8%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10] 아메리카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수익 (202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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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는 항공, 기차, 라이드 헤일링, 대중교통, 렌터카 

순으로 큰 수익 규모를 나타냈으며, 항공 부문이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이

14.8%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11] 아시아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수익 (2022~2029)

∙ 아프리카 지역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는 항공, 대중교통, 렌터카, 라이드 헤일링, 

기차 순으로 큰 수익 규모를 나타냈으며, E-Scooter 부문이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이 15.0%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12] 아프리카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수익 (2022~2029)

∙ 지역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중 가장 큰 수익을 보이는 부문은 모든 지역에서 항공으로 

나타났으나, 아시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중교통보다 기차가 큰 수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용자가 목적지 설정 후 차량 호출시 플랫폼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 가능한 차량과 

운전자를 매칭해주는 서비스인 라이드 헤일링의 경우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3순위,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4순위로 나타남

∙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수익을 살펴보았을 때,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차량공유, 

E-Scooter 공유, 자전거 공유 순의 규모를 보였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자전거

공유, 차량공유, E-Scooter 공유 순으로 큰 시장 수익을 보이는 것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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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로벌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1순위 항공 항공 항공 항공 항공

2순위 대중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차 대중교통

3순위 라이드 헤일링 기차 라이드 헤일링 라이드 헤일링 렌터카

4순위 기차 라이드 헤일링 렌터카 대중교통 라이드 헤일링

5순위 렌터카 렌터카 기차 렌터카 기차

6순위 버스 버스 버스 버스 버스

7순위 차량공유 차량공유 차량공유 자전거 공유 자전거 공유

8순위 자전거 공유 E-Scooter 공유 E-Scooter 공유 차량공유 차량공유

9순위 E-Scooter 공유 자전거 공유 자전거 공유 E-Scooter 공유 E-Scooter 공유

출처 : Statista (2024) 재구성

<표 4> 지역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수익 순위 (2023년 기준)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사용자 수는 지역별로 부문의 차이가 나타나긴 했으나 공통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남

∙ 유럽 지역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사용자 수는 대중교통, 항공, 라이드 헤일링, 기차 순으로 

큰 규모를 나타냈으며, 항공 부문 사용자 수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5.8%를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13] 유럽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사용자 수 (202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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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지역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는 대중교통, 라이드 헤일링, 항공, 렌트카 순으로 

사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냈으며, 렌터카 부문 사용자 수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6.3%를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14] 아메리카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사용자 수 (2022~2029)

∙ 아시아 지역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는 대중교통, 라이드 헤일링, 자전거 공유, 기차 

순사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냈으며, 항공 부문 사용자 수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3.9%를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전거 공유의 

경우 2022년 6억 9천만 명에서 2029년 10억 3천만 명으로 연평균 5.9% 성장 전망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15] 아시아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사용자 수 (2022~2029)

∙ 지역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중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보이는 부문은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항공 부문이,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라이드 헤일링이 2순위로 나타남

∙ 아시아의 경우 자전거 공유 사용자 수가 3순위로 나타나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렌터카가 4순위를 차지하여 타 지역보다 렌터카 사용자

수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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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로벌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1순위 대중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2순위 라이드 헤일링 항공 라이드 헤일링 라이드 헤일링

3순위 항공 라이드 헤일링 항공 자전거 공유

4순위 기차 기차 렌터카 기차

5순위 자전거 공유 버스 버스 항공

6순위 렌터카 렌터카 기차 렌터카

7순위 버스 E-Scooter 공유 자전거 공유 버스

8순위 E-Scooter 공유 자전거 공유 E-Scooter 공유 차량 공유

9순위 차량공유 차량공유 차량공유 E-Scooter 공유

출처 : Statista (2024) 재구성

<표 5> 지역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부문별 사용자수 순위 (2023년 기준)

2.3. 자율주행 MaaS 시장

MaaS의 미래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되면 서비스 비용이 저렴해져 Maa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자율주행 전기차로 진정한 Door-to-Door 이동에 단절이 없는(Seamless) 연결성

(Connectivity)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신기술 연구소가 조사 예측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 OECD 국민의 95%가 MaaS로

호출되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

전 세계적으로 자율 주행 택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플랫폼 공급업체의 글로벌 기업가치는 2030년 28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

∙ 우버와 리프트 등 미국 차량 공유 플랫폼의 자율 주행 사업 매각은 MaaS 플랫폼화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로 자율주행은 MaaS 플랫폼의 핵심 요인 중 하나

∙ 자율주행택시는 지점 간 이동의 평균 비용을 낮추고 관련 산업 부문에 상당한 양의 기업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율 주행 택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은 2027년에 

4조 달러로 성장하고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9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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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유자 기업 가치는 2030년에 2조 2,000억 달러,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업 

가치는 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은 

자율 주행 플랫폼 공급업체 중에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의 글로벌 기업 가치는 

2030년까지 28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

출처 : ARK investment (2024)

[그림 16]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가치 (2030)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모빌리티 사용자의 60% 이상이 공유자율셔틀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관심을 보였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대체될 교통 수단은 개인 차량으로 답변

∙ 공유자율셔틀 차량은 도시의 기존 대중 교통 인프라를 파괴하지 않고도 교통 체증, 주차, 

교통으로 인한 대기 오염, 사망자 수 및 기타 여러 주요 도시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McKinsey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공유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통 체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가 39%, 비용상의

이점 때문에 공유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1%로 나타났으며, 공유 자율

주행 셔틀의 이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30%로 나타남

※ 2022년 12월, 응답자 30,978명

출처 : McKinsey&Company (2023.06)

[그림 17] 공유자율주행 셔틀 사용 의향 (2022년 12월 기준)

∙ 자율 셔틀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 중 가장 일반적으로 대체될 교통 수단은 

개인 차량(42%)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대중 교통과 비자율 택시, 승차 공유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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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응답자 21,685명

출처 : McKinsey&Company (2023.06)

[그림 18] 자율주행셔틀 대체 교통 수단 예상 (2022년 12월 기준)

2.4. 주요 기업

모빌리티 스타트업 자금 조달은 2023년 기준 390억 달러규모로, 모빌리티 서비스 

부문은 2009년 이후 가장 누적 금액이 많으나 다소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 2021년에 890억 달러의 펀딩 규모를 달성한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역 갈등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펀딩 라운드 수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27% 감소하였으나, 라운드 규모는 2022년의 

3900만 달러에서 평균 52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지난 10년동안 두 번째로 큰 라운드

평균 규모를 보였으며 1억 달러 이상의 메가 라운드가 60여개

출처 : Oliver Wyman, Crunchbase

[그림 19] 글로벌 모빌리티 스타트업 자금 조달 (20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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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의 부문별 누적 펀딩 금액은 모빌리티 서비스 부문이 가장 규모가 컸으나, 

2023년에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을 보인 유일한 부문인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Sustainable Mobility)가 1위를 차지

출처 : Oliver Wyman, Crunchbase

[그림 20] 부문별 글로벌 모빌리티 스타트업 자금 조달 (2014~2023)

∙ 2023년 4월 현재 상하이에 본사를 둔 ZongMu Technology는 약 114억 달러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자동차 및 운송 스타트업으로, 그 뒤를 이어 Nuro와 Bolt가 각각 8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기록

출처 : CB Insights (2023)

[그림 21] 글로벌 자동차 및 운송 스타트업 가치평가 Top6 (2023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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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마이크로모빌리티 장치(전기 자전거, 모페드, 스쿠터)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를 

통해 점점 더 보편화되었으며, 미국의 마이크로모빌리티 공유 제공업체인 Bird는 6억 

2,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선두를 달리고 있음

출처 : Failory (2024.01)

[그림 22] 글로벌 마이크로모빌리티 스타트업 가치평가 Top5 (2024년 1월 기준)

Uber는 2022년 25%의 시장 점유율로 글로벌 승차 공유 시장을 장악했으며, 미국 

기업 Zipcar는 세계 최대의 카셰어링 제공업체로, 차량공유 시장의 13%를 점유

∙ 최근 몇 년 동안 Uber는 북미의 본거지 시장 밖으로 확장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매출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회사의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북미의 매출은 Uber의 글로벌 매출의 61%를 차지

∙ 전 세계적으로 Lyft는 승차 공유 시장 점유율의 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9월 기준 Lyft는 미국 승차 공유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

출처 : Statista (2024)

[그림 23] 글로벌 승차 공유(Ride-hailing) 서비스 시장 점유율 (2022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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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미국 기업 Zipcar는 시장점유율 13%를 차지했으며, Getaround와 Share 

Now는 각각 10%와 8%의 시장점유율로 2위와 3위를 차지

구분 기업명 국가 시장점유율

1순위 13%

2순위 10%

3순위 8%

4순위 7%

5순위 4%

출처 : Statista (2024) 재구성

<표 6> 글로벌 차량공유(Car-sharing) 시장 주요 업체 (2022년 기준)

∙ 글로벌 자전거 공유 시장은 매우 분산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인도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 MYBYK는 6%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Volt와

Lime이 각각 5%, 4%의 시장점유율로 2위와 3위를 차지

구분 기업명 국가 시장점유율

1순위 6%

2순위 5%

3순위 4%

4순위 3%

5순위 2%

5순위 2%

5순위 2%

5순위 2%

출처 : Statista (2024) 재구성

<표 7> 글로벌 자전거 공유(Car-sharing) 시장 주요 업체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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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Lime은 14%로 전 세계 전기 스쿠터 공유 (E-Scooter sharing)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Lyft와 Bird는 각각 13%, 11%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구분 기업명 국가 시장점유율

1순위 14%

2순위 13%

3순위 11%

4순위 9%

5순위 9%

출처 : Statista (2024) 재구성

<표 8> 글로벌 자전거 공유(Car-sharing) 시장 주요 업체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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